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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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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를 뿌려 추수하기 까지 농부는 노심초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매일밥상에 올라오는 

쌀은 88번의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귀한 농산물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과 막바지 가을추수 계절을 맞아 어릴 적 농촌에서 성장한 우리의 추억을 떠올려 본다.

농촌에서 한번쯤은 해보았을 추억, 서리는 “떼를 지어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장난.”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다. 훔치면 도둑으로 죄인데 왜 장난이라고 하였을까? 배고픈 

시절 씨 뿌려 놓은 농촌의 들판이 풍부해 지나 먹을 것이 없는지라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까.

옛말에 참외밭을 지날 때는 신발 끈을 묵지 말라, 배 밭을 지날 때는 갓끈을 고치지 말라 하였다. 

어른들의 행동에 오해를 사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서리를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주어져 있었다.

서리의 시작은 밀이나 완두콩부터 시작되는데 밀과 같은 이삭의 곡식은 한사람이 10이삭 이하로 

서리하라. 많은 량을 잃으면 수확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고 다음은 감자, 고구마, 땅콩등 덩이

뿌리는 포기체 뽑지 말고 흙을 파고 낱게를 서리하라. 포기체 뽑으면 어린열매 마저 버리고, 덩이

뿌리는 하루에 자라는 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냥두면 서리량을 채워 주기 때문이다.

다음은 참외와 수박 밭에는 절대 두둑을 밟지 않고 고랑을 밟고 다니며 익은것만 서리하라. 두둑의 

줄기를 밟아 포기전체를 죽게 만들 우려가 있고 , 덜 익은 것을 서리하면 맛이 없어 버리기 때문이다. 

닭, 토끼와 같은 소 가축은 씨로 쓸 것은 서리하지 말라 한다. 번식을 할 여지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리를 당하는 농부 주인에게도 주어진 원칙이 있었다. 서리를 하는 아이들을 고함치거나 갑자기 

나타나 놀라게 하지 말라는 주의가 있다. 그래서 주인은 헛기침을 하며 아이들이 달아나게 한다. 

왜냐면 급하게 놀라 달아나면서 농작물을 밟거나 뿌러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을 몰랐던 고등학교 시절 겨울밤 모여 공부하다가 배가고프면 장난끼가 발동하여 함께 

공부하러온 친구집에 닭을 많이 기르는 것을 아는 우리는 그 친구를 졸라 귀가 약간 어두운 할머니가 

혼자 집에 계시는 정보를 얻어 주인은 빼고 몰려가 큰장닭 2마리를 잡아와 그날 밤 배불리 먹었던 

추억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다.

그때의 닭 주인 친구는 고향 축협에서 전무로, 서리를 하였던 친구 중에는 부산에서 의정활동을, 

범죄를 예방하는 경찰관으로, 또 다른 친구는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잘 수행하고 이제는 모두 정년을 

하여 인생후반전을 잘 이끌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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